이단과 종교 2

정통과 이단

1 이단성, 이단, 이단자.

이단성: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향성을 말한단.

이단: 이단성을 지닌 단체. 어떤 사상들이나 주장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에 의해 이단(heresy) 혹은 이단들로(heresies) 규정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바른 가르침 혹은 바른 ‘교리(doctrine)’ 보다는 그릇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단자: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  곧 하나이며,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었으며,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 – 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으로 이단으로 지칭된 단체에 참여하는 개인.

2 왜 바른 신앙인가?

(1) 오늘날 다원화되고 자유 분방한 현대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볼 때, 어떤 교리가 ‘바르다’ 혹은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교조적인 것으로 들리 수도 있다. 사람들의 신앙들,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기독교가 정통이며(orthodox), 바른 믿음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인종, 성별의 차이, 사회적 계급이나, 나이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데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말해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도록 하는가? 그 답은 한 사람의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서 자신이 믿는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과 통합성이 하나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인 ‘정통성 (orthodoxy)’안에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왜 이단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문제인지를 말해 준다. 왜냐하면 이단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확신들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단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며,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핵심적인 신앙을 위협한다.

(3) 이레니우스 (Irenaeus of Lyons, c. 130-c. 200)는 자신의 신학적 서술들을 (Against Heresies) 통해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인식한 (동 서양 교회를 통틀어서) 최초의 교회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이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않되며, 신앙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역설하였다. 이단을 공격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언어는 단호하였지만, 그가 표현한 내용 안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이단의 실제적인 위협은 그들의 밖으로 표현된 교회를 향한 적의가 가득찬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전통적인 교회와 동일한 것처럼 보이려는 교묘한 (insidious) 방법임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통적인 교회들이 인용하는 것과 같은 근거들을 성경으로부터 인용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성경에 적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성경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They endeavour to adapt with an air of probability to their own peculiar assertions the parables of the Lord, the sayings of the prophets, and the words of the apostles, in order that their scheme may not seem altogether without support.” (Against Heresies, Book 1, Chapter 8, paragraph 1)]

(4) 진행될 강의를 통해 우리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와 이단으로 정죄 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의 중심에 성경 해석이란 주제가 빈번히 등장함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이레니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 관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단들은 성경에 진실 하려는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성경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진행될 강의의 서두에 인용될 성경 본문은 때로는 이단들의 ‘특이한 주장들’을 논박하기 위해 정통적인 입장이 호소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단들이 자신들을 향한 이단 논쟁을 지지하기 위한 중요 본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 이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 전체의 상황에서 벗어난 지나치게 지엽적이며 왜곡된 성경 인용은 기독교의 교리적 문제에 성경을 인용함에 있어서 결코 충분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단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더 큰 진리가 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교리적인 문제들은 결코 그 자체의 문제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주제에 배타적이며 동시에 좁은 초점을 두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하며, 또한 그 개별적인 교리에도 왜곡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 같은 폐해를 앞으로 다루게 될 초대 교회의 (특별히 기독론적인) 이단들의 잘못된 경향을 살펴봄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의에서 다루게 될 각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은 서로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서로가 서로의 내용들을 교정해 주며 보완해 준다. 이 같은 긴밀성과 밀접한 연결성에 대해 16세기 영국 종교 개혁가 중의 한 사람인 후커 (Richard Hooker, 1554-1600)은 이제 막 개혁의 기치를 든 당시의 교회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모습이 완전하심을 설명하는 네 요소가 있다: 주님의 신성, 인성, 신성과 인성의 관계, 그리고 한 인격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구분이다. … 니케아공의회는 아리우스에 대해(그리스도의 신성 부정), 콘스탄티노플공의회는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해(그리스도의 인성 부정), 에베소공의회는 네스토리안에 대해(그리스도를 두 인격으로), 그리고 칼케톤은 유티키안에(신성과 인성의 혼합) 대해 각각 반대하였다. 네 개의 단어 … 진실로, 완전하게, 나누어지지않는, 구별된, …”[Richard Hooker,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Book V, Chapter 54, paragraph 10.]

[“There are but four things which concur to make complete the whole state of our Lord Jesus Christ: his Deity, his manhood, the conjunction of both, and the distinction of the one from the other being joined in one. For principal heresies there are which have in those things withstood the truth: Arians by bending themselves against the Deity of Christ; Apollinarians [Docetists] by maiming and misinterpreting that which belongs to his human nature; Nestorians by rending Christ asunder, and dividing him into two persons; the followers of Eutyches by confounding in his person those natures which they should distinguish. Against these there have been four most famous ancient general councils: the council of Nicea to define against Arians, against Apollinarians the council of Constantinople, the council of Ephesus against Nestorians, against Eutychians the Chalcedon council. In four words … truly, perfectly, indivisibly, distinctively, the first applied to His being God [versus Arianism], and the second to His being Man [versus Apollinarianism], the third to His being of both One [versus Nestorianism], and the fourth to His still continuing that one Both [versus Eutychianism], we may fully by way of abridgment comprise whatsoever antiquity has at large handled either in declaration of Christian belief, or in refutation of the foresaid affirm, that all heresies which touch but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ether they have risen in these later days, or in any heretofore, may be with great facility brought to confine themselves.” 

[Richard Hooker,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Book V, Chapter 54, paragraph 10.]

( 위의 글에서도 보듯이, 우리들이 이단들에 대응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일관된 기준들이 있다. 이 같은 기준들은 이단들에게도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이단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정통 신학의 반박과 주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이단과 정통 신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두 신학적 기준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다. 하지만 이 두 기준 외에도 이 두 기준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신앙의 기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 이런 의미에서 정통 (신학)의 주요 임무는 기독교 신학의 큰 틀 혹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긴밀히 연결된 큰 그림 안에서 각각의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겹치기도 하며, 또 다른 조각들 안에 숨겨져 있으며 혹은 다른 조각들을 덮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만 한다. 

( 바른 기독교 신앙 형성을 위한 사색은 바른 기독교 신학 전체의 틀 안에서 훈련될 수 있으며, 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훈련은 전체와 함께 각 부분을 보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부분을 발전시키되 전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전체를 강화하되 부분이 약화되지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신앙 형성을 위한 훈련은 그 끝이 없으며, 한 개인의 고립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연구하는 공동체,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된 공동체가 있어야만 한다. 

( 이단들을 분별하며,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안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반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공동체의 연합을 깊이 있고 단단하며 유연성이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통으로부터 이단을 구별(구분) 할 때 (현 사회 구조에서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 구별 자체가 교회적 연합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되는 것은 바른 이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정통으로부터 이단들을 구별하는 노력의 목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3 왜 하나님은 이단들을 허락하시는가?

(1) 이단의 도전으로 인해 교회의 믿음을 분명히 세우며,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반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단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이 같은 문제 의식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단들은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상황과 절차를 고려하지않는다. 이단들은 ‘급진적이며’ ‘놀랍고’ ‘즉흥적인’ 경향들이 있다.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며 너무 지적이며 사변적이라 생각되더라도 ‘정통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특별히 이단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자극한다. 

이단들의 잘못된 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혹은 그들의 가르침에 도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극한다. 따라서 초대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과의 복잡한 논쟁을 배우는 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이단들의 도전에 바르게 그리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함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도둑이 제 발 저리다’ 는 속담과 같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정통(교리)과 비슷함을 보이려고, 모방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단들의 이 같은 성향은 우리에게 바르고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그대로 드러낼 것을 자극하며, 유사하고, 짝퉁인 것을 그 모습대로 드러내도록 요구한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믿으며, 정통임 자처하는 우리는 정통 기독교의 용어들과 그 의미들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단들의 도전과 질문에 바르게 답변해야 한다.

